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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펴는 글

  우리나라 문화지 가운데 금속공예품으로 빼어나 눈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수정(水晶)이 박힌(장식(裝飾), 감장(嵌裝), 감입(嵌入)) 금동초꽃이(금동촉대(金銅燭臺))

가 있다

 

사진 1.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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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1쌍인데다 큼직하며(높이 36.8, 지름 27.0㎝) 생김새 곧 꾸밈새(의장(意匠))가 놀

랍고 틀(형식(形式))이 작별(특별(特別))하며 바탕(양식(樣式), 작풍(作風)이1) 뛰어나 국

보(제174호, 1974. 7. 지정)로 올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수정박이 금동초꽂이」에 따른 자잘(자세)한 그 어느쪽의 살핌 글이 따로 

나온 적은 없다. 여기서는, 오늘날(온누리에서) 이것 뿐인 틀(형식(形式))의 「촛대」2) 

로서 눈길을 끄는 쪽에서 끈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곧, 이러한 작별한(특징적인) 틀이 갑자기 튀어나온(돌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나라 안

팎, 나아가 시대에 따른 틀 자락서 일궈진 바탕(양식(樣式), 작풍(作風))에서 나타나게 

된 독창(창작)성인지 그 가닥을 찾아보는 것이다. 

  오늘날 이 촛대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중요한) 안팎의 전시회에 반드시 얼굴

을 내미는 것으로 더욱이, 통일신라 때 것으로까지(8∼9세기까지 잡는) 올려놓고 있는 

이름난-서울의 한사람이(권상하(權尙河)) 오랫동안 지녔다가 요사이에 호암미술관으로 

넘어간,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명품이다.3)

2. 틀(형식(形式)) 특징

  이 촛대는 사진(2)에서 보듯, 가운데 세워진 둥근 자루를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넓

적한 접시꼴이 큼직하게 끼여든 생김새가 바탕을 이룬 특징을 한 틀(形式)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다.4) 

1) 틀(形式,型式,form)이나 바탕(樣式, style)이란 말을 씀이나 전형(典型, type)따위에 따른 도움글은, 글쓰는 이의 

「신라사리그릇 틀론 -新羅舍利器形式論-」.『文化財』27 (1995.12.文化財管理局), 299∼300, 323.

2)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일찍이 정(錠), 촉정(燭錠)에서, 촉대(燭臺)인 곧 「초꽂이」이다. 따라서 「수정박이 금동

초꽂이」란 이름이 알맞으나 여기서는 좁은 뜻인, 초를 바로 꽂는 쪽(部分, 구멍 뚫니 대롱이나 촉)이란 뜻의 

초꽂이로(쓰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쓰고 전체는 우선 촛대로도 쓰고자 한다.

3) 국보로 되기 앞서부터의 1973.4.17∼6.17에 열린 「한국미술 2000년(韓國美術二天年)」이란 이름의 국립중앙박물

관 특별전을 비롯, 1979.5.1∼1981.9.30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캔사스시티 록힐 넨슨 앳킨스박물

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보스톤박물관, 클리브랜드박물관, 시키고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시애틀

박물관들에서 美國의 「한국미술 5천년전(5000Years of Korean Arts)」,1983.8.2∼12.4의 동경국립박물관, 나고

야시립박물관, 복강시립미술관에서 벌어진 일본의 「한일고대문화전(韓日古代文化展)」그리고 1984.2.15∼

1985.1.13에 英國 大英박물관, 獨逸 함브르크 미술공예박물관, 쾰른 동아시아박물관들에서 보여준 유럽의 「한국

미술 5천년전(Treasures From Korea)」따위 전시들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1988.1부터 호암미술관이 간직

함).

4) 청동으로 만들고 금을 잘 입혔음이 꼭지쪽에 살아 남아 있다. 하나하나 만듦새를 살펴보면, 먼저 오목불록한 둥

근 자루를 가운데 세우고 그 아래, 위에 여섯구비(六稜)친 전접시를 기워 넣은게 바탕을 이룸이 한 눈에 들어

온다.

    이를 밑에서 봐 간다면, 둥그스럼히 여섯 구비난 두툼한 테가 밑받침으로(지름 21.5cm) 놓여졌는데 아랫 둘레

로 선이(線刻)이 둘려지고 위쪽은 안으로 들어가 제법 높게 턱을 세워 돌린 꾸밈새를 하였다. 

   이 밑받침 테 위로 곧, 여섯 구비를 치는 마루(등) 쪽의 윗면 안쪽에다, 모두 끝이 꼬부라져 오른 높은 귀꽃을 

세워 다리를 삼았다. 귀꽃다리는 납작하나 겉쪽을 살짝 부르게 하고 발목을 가늘게 하였으며 위, 아래쪽 겉을 

끝이 말려든 당초(唐草)무늬 줄기를 좌우로 벌린 꼴을 만들어(곧, 당초줄기의 머리쪽 무늬) 두툼하게 꾸미고 있

다.

    이 귀꽃다리 위로 큼직한 전접시꼴 윗받침이 얹혔다. 납작한 접시꼴 또한 둘레가 여섯 구비(六稜)로 둘려져 꽃

잎꼴을 이루고서는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누우면서 (윗면이 약간 불러지며) 넙적한 전을 만든(지름 27.0cm) 특

징을 지니는 것이다. 안쪽도 자연스레 이뤄지는 바닥을 넓게 만들어 시원하게 하였다. 

    전의 끝은 도들띠같이 되게 무리하면서 원(圓)을 넓게 그리며 살짝 얕게 구비쳐서 꽃잎꼴을 만들었고 구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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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받침에서는, 가운데 6곳(방향(方向))에 선 당초무늬 귀꽃다리를 두고, 밑에다는 여

섯 구비(六凌) 친 도톰한 밑받침테를 위로는 또한 여섯 구비 난, 몸과 전이 넓게 둘러진 

전접시꼴받침의 세 쪽으로 짜여져 있다.

는 모서리의 안쪽 울(운두)은 바닥으로 뼏쳐가는 도들 모임줄(꽃잎 맥)을 세워(때문에 바깥쪽은 들어간 음각선

이다, 사진3) 더욱, 꽃송이꼴로 「형상화, 입체화」한 솜씨가 눈길을 잡는다.

   그리고 전 위에 곧 꽃잎 위에는 돌아가며 둥근(半球形) 수정(紫水晶)을 하나씩 박았는데, 따로 둥근 꽃잎자리

(蓮花座?)를 만들어 붙이되 울을 다시 낮게 만들어 그 속을 오므려 수정을 물린 것이다. 그 밖의 빈자리에는 

크게 도드라진, 큼직큼직하게 널부러진(풍성한 꽃잎의) 이름 모를 꽃(瑞花, 조금은 非定形인)무늬가 돌려지고  

안쪽의 울과 바닥 모두에도 같은 꼴을 닮은, 그러나 가늘게 오목 새긴(毛刻)무늬를 가득 베풀은 화려한 치레가 

깔려(덮혀?) 있다.(사진4)

    이러한 생김새와 치레들의 전접시꼴은 또 위쪽의 초꽂이 밑받침(받침받이)으로도 크기만 작아져(지금 21.5cm)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사진 5).

    이 전접시꼴 받침 바닥 복판에 둥근 자루가 길게 꽂혀 세워졌다. 이 자루는 오목불록한 꼴로 장구 몸매 또는 

금강저(金剛杵)의 자루(손잡이)꼴인 이른바 고복형(鼓腹形)을 한 특징을 보여준다. 가운데를 볼록하게 먼저 중

심을 잡으면서 위, 아래로 둘씩의 오목볼록 치레를 만든 자루다. 볼록한 면쪽에서, 가늘어졌다 다시 굵어져가는 

면엔 가는 두 줄띠를 자꾸 겹쳐 돌려가 마치 둥근 고리쇠가 퍼져가듯한 치레는 운동감(動的 또는 上昇感을 비

록한)까지 내보이는 구실로 눈길을 끄는 것이다.

     아래쪽은 자루받침 삼아 굵게하여, 앞의 전접시받침꼴이되 울이 높은 꼴(작은 盌刑)을 뒤집어 놓은 생김새로 

마감하였다. 여섯 구비친 이 꽃잎(覆蓮?) 위와 가운데 볼록테에도 수정이 (여섯 곳에) 박혀있다. 그런데 볼록테

두리 쪽에는 달리, 붙여 돌려 세운 꽃잎을 그대로 오므린 속에 수정을 물리고 있다. 이것은 초꽂이와 그 밑 연

꽃받침 송이에 수정을 물린 것과 같아서 전접시꼴에 수정을 박는 것과는 달라, 두 가지의 만듦새를 보이고 있

어 또 눈길을 끌게 된다. 

     꽂힌 가운데 자루 위쪽은 이미 말한, 밑받침 전접시꼴과 치레가 같은 작은 초꽂이 받침받이가 놓였다. 이 위

에 다시 가운데 자루와 같은 꼴의 한 단짜리 짧은 자루가 꽂히면서 여섯 잎이 두겹으로 활짝 핀 큼직한 연꽃송

이가(지름 12.0cm), 둥글고 납작한 연밥(蓮實)집을 다 드러낸채 올려졌다.(사진 5)

   끝이 날카롭고 되바리진 연꽃잎은 살이 오른 부피(입체감)를 그대로 잘 나타냈으며 겉은 얕게 도드라진 꽃무늬

를 또 모두 깔았다. 위쪽 꽃잎은 더욱이 사이잎(間葉)도 같은 크기로 나와있는데다 오목한 가운데줄 (꽃잎 맥) 

까지 함께 나타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 겹의 연꽃잎과, 연밥집에 연밥삼아 돌아가며(받침인 둥근 연화좌는 

연밥면에 그냥 非定形的으로 線刻한 특징을 하고서)수정이 또한 6곳에 물려진 치레를 함께 만들었다. 

     연밥집 위(온통 당초무늬꼴이 가늘게 새겨진) 가운데에다 바로 초를 꽂는 굵은 초꽂이(지름 6.0cm)를 세웠는

데, 아래 위로는 마무리 꾸밈새로 밑받침에 세운 다리에 난 귀꽃과 같은 꼴의 굵은 당초줄기 머리쪽무늬를 바

깥으로 벌려 돌려(六凌形으로) 테두리를 받침과 전삼아 꾸민 특징을 보인다. 

     이 때문에 초 꽂는 입쪽은 더욱 쓰임새구실(기능, 초를 꽂는)다운 꼴임을 느낀다. 초를 꽂는 구멍은 지름 4.2, 

깊이 6.5cm나 되고 있어 꽂히는 초의 크기를 알게 한다(촛농들이 초꽂이 안쪽, 연밥과 연꽃자리 그리고 위, 아

래 전접시에 모두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초꽂이 몸매도 큼직한 당초무늬(바탕은 물방울무늬 이른바의 魚

子文)가 가늘게 새겨진 여섯 구비 친 겉을 이루면서 또한 수정 치레를 더하고 있어 눈길을 잡는 것이다.

     이처럼 수정박이 금동촛대는 가운데 세워진 막대자루를 두고 위, 아래 둘로 크게 나눠진 꼴로 위, 아래가 서

로 닮은 꼴이나 밑이 크고 넓어 든든한 안정과 무게감을 지닌 것이다.

     또 이들은 모두 서루 나눠서 만든(주물) 10조각을 서로 맞춘 것으로 눈길을 끈다. 초꽂이, 연밥판, 연꽃송이, 

연꽃줄기자루, 전접시꼴받이, 고복형자루, 전접시꼴받침, 다리, 밑받침들이 하나하나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서로 

꼬다리(촉)를 내밀어 이어지게 만들었다(사진3).

   더구나 가운데 세워진 자루 속은 비어 있는데다 네모난 쇠막대(길이 27.0, 굵기 1.0cm)가 꿰어져 위, 아래를 서

로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곧, 초꽂이에서 밑쪽의 전접시받침 밑바닥까지 지르는 쇠막대가 들어가 있

는 것이다. (사진 3, 6). 이 쇠막대는 둥근머리가 붙은 못처럼 생겼으며, 뾰족한 밑쪽은 구멍을 내어 전접시받침 

밑바닥으로 내밀게 되며 여기에 모난 쇠비녀(5.4×0.8×0.3cm)를 질러 튼튼히도 꾸민 것이다(이는 앞에 든「한

일고대문화전」에 내보내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보조처리에서 밝혀진 것이다. 1983.5.25∼7.4. 보

존처리카드. 아울러 카드 열람과 관련사진을 싣게한 보존과학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은 8곳(부분)에 6씩 모두 48개가 박혀져 있으나(사진 1의 왼쪽 5, 오른쪽은 8개가 빠졌음) 그 박

힌 곳(方向)이 초꽂이와 연꽃송이의 윗꽃잎 쪽은 같으나 달리, 나머지 6곳(부분)은 모두 귀꽃 다리와 서 같게 

자리(方向) 하였음을 볼 수 있어 두곳(方向)으로 슬쩍 변화를 의도한 것도 눈길을 잡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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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가운데 세워진 둥근 자루막대(간주(竿柱))는 오목볼록한 꼴로 금강의 저나 요령(금강

저(金剛杵), 령(鈴))의 자루(손잡이)꼴인 이른바 고복형(鼓腹形)으로 길게 뽑은 것이다. 

수정을 박아돌린 가운데를 가장 볼록하게 하면서 오목볼록을 만들어 가되 가늘어지고 

굵어지는 쪽을 오목줄치레들로 빈틈없이 꾸며 돌렸다.

  자루 위는 다시 밑의 전접시꼴 받침과 무늬치레까지가 똑같은 그러나 크기는 작은 전

접시꼴받이가 올려졌다.  누에 크게 뛰는 위, 아래 전접시꼴받이와 받침은 모두 치레(의

장(意匠))와 받침 삼아 또 받이 구실까지 하는 것으로, 실제로 촛농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사진 4, 5의 흰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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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사진 4.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전접시받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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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작은 전접시꼴받이 가운데에다 꽃대삼아 밑쪽의 막대자루와 같은 꼴의 한 

단짜리를 세우고서 활짝 핀 큼직한 두겹의(여섯꽃잎) 연꽃 한송이를 붙였다. 벌어진 꽃

송이 속에는 연밥(연실(蓮實), 연자(蓮子))집이 놓여지고 그 위로 둥글고 큼직한 초꽂이

를 세운 것이다.

  활짝 핀 연꽃송이 줄기 위에 초꽂이가 앉은 꾸밈새로 연꽃송이는 초꽂이받침이 된 것

이다. 둥근 연밥집에는 연밥삼아 수정을 박아 돌린게(6개) 눈길을 끌며 두겹의 연꽃잎에

도 또한 모두 수정을 물렸다(사진 5).

 

사진 5.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초꽂이쪽 
 
 

  초꽂이대롱도 여섯 구비 친 몸매에 수정을 물렸으며 위, 아래를 마무리삼아 당초줄기

머리쪽 무늬를 밖으로 너부러지게 돌려 마감 치레를 하였다.

  이처럼 이 촛대는 세운 고복형 둥근 기둥(막대자루)을 사이에 두고 위, 아래 둘로 크

게 나누어 작고 큰 여섯구비(육릉형(六凌形)) 전접시꼴받이를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한 꾸

밈의, 듬직한(安定感) 틀(형식(形式))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접시꼴의 받이가 받침삼

아, 밑쪽에 놓이는 것은5) 촛대를 비롯한 등잔, 향로(박산향로(博山香爐))들의 본디 기본

틀(사진 11∼13)이나 여기서는 위쪽에도 같은 구실삼아 똑같이 나타나 있음이 눈길 끄

는 것이다.

  나아가 초꽂이에서 전접시받침에 이르는, 자그마치 8쪽에다 6곳(방향(方向))으로 빛나

는 수정(자수정(紫水晶))을 돌려박은(모두 48개) 꾸밈새와 갖은 무늬들을 여러 가지 솜

씨(기법(技法))로 온통 베풀은 치레(의장(意匠)) 때문에 더욱 돋보이고 있다.

  그리고 맞춤새(결구(結構))에 있어서도 초꽂이에서 받침에 이르는 조각을 모두 하나씩 

부어(주물) 만든 것을 짜맞춘 얼개로, 모두 10조각이나 되는데다 초꽂이에서 전접시받

침에 이르는데까지는 속에다 네모난 쇠막대를 집어넣어 단단히 맞춘 특징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사진 6).

5) 받침이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촛농이나 불똥 따위의 받이이자 또, 부싯돌, 심지가위(초가위)들같은 연장거리를 담

기도 하는 구실까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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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속의 쇠막대

3. 틀(형식(形式)) 견줌(비교(比較))

  아다시피 불(화(火))을 쓰고 다스림(사용(使用))으로서 사람의 삶은 마침내 동물과 갈

라진(구별)것이다. 따라서 일찍이 불의 간수와 믿음(신앙(信仰)) 따위에 기우는 몸과 맘

가짐도 그지없게 되었다.6)

  불은 먼저 무엇보다 (어둠을) 밝히는 것(광명(光明))7)으로, 또 데워주며 나아가 태워

버림(청정(淸淨), 정화(淨化), 벽사(辟邪), 권능(權能))의 것으로8) 일찍이 모셔져 왔던 

6) 불을 쓰고 다스림은 「전기구석기시대인 약 60만년전」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엔 후기구석기인 공주

석장리 집터 곧 집이자 방인 곳의 한 가운데 놓인 화덕자리를 비롯한 자료가 보인다. 姜仁求, 「선사시대 공예

」토기와 석기, 金正基, 「선사시대 건축」, 『韓國美術史』(1984.12. 예술원), 19, 43∼52. 이밖에 불에 따른 쉬

운 도움글로는 朴星來, <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1991.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82∼489.

7) 불을 밝힌다는 뜻(말)이고 「불밝이」곧 불을 밝히는(光明) 그릇(기구)를 일러 「광명두」또는「광명두리」라 

하는데 바로 등잔(등잔걸이, 燈檠, 燈檠걸이, 燈架,燈榜)을 비롯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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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불교에서도 불(하바, 가파(訶婆), hva)은 가장 앞세우는 것인데 발로 「광명(光明)과 

정화(淨化)」를 뜻(상징)하는 자리로서다. 따라서 「공양(供養)」거리(물(物))로서도 가

장 내세우게 된다.

  곧 진리(법(法))와 지혜를(의 힘을) 나타내 밝힘이나 이끌어내는 정서(분위기)를 만들

며 나아가 「공덕(功德)과 공양(供養)에 보시(布施)」를 드러내는 거리로서 반드시 내보

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마다 맨불에서 등(불), 등잔(불)9) 나아가 촛불(촛대)들에 이르

는 갈래(종류)들이 나타나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에서는 등불부처(燈明佛), 연등불(練燈佛)10)까지 있기도 하다.

  촛대 곧 초꽂이는 바로 초(불)를 켜두는 그릇(꽂이)이다. 여태껏 기름(유(油))을 곧바

로 켜는것과는 달리 기름을 굳힌 초(촉(燭))로11) 

  한 걸음 나아갔을 뿐 다같이 불을 밝히는 등(燈)이다. 따라서 촛대에 앞서 오랫동안, 

그냥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자리를 지켜왔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12)(사진 7∼

9).

사진 7. 서가모니 열반상                 
2(∼5)세기, 스와트에서 나옴, 카라치박물관.

 

8) 불교에서의 다비(火葬)도 이런 여러 뜻에서 살펴지는 것이다.

9) 맨불은 화톳불, 쥐불 따위에서 화로불, 횃불까지, 등(불)은 초롱(綃籠), 등잔(불)은 호롱(壺籠)불까지.

10) 燈明佛은 日月燈明佛의 준말로 부처의 광명이(하늘에서는)해와 달, (땅에서는) 등불과 같은, 또 그러한 부처라

는 뜻이다. 법화경(法華經)을 말(說法)하는 이로 이어져 늘 나타나는데, 곧 그 앞의 등명부처가 묘광(妙光)보살

에게 법화경을 말해주어 또 등명부처가 되게되는데 이가 바로 석가모니이고, 석가모니가 다시 법화경을 구명

(求名)보살에게 일러주니 곧 미륵부처로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생(衆生)도 광명치 못한(無明)데서 밝은(光明)

데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燈明은 디파(인도말)라 하는데 바로 등, 등불의 뜻이며, 서가모니가 끝으로 남긴 自燈明 法燈明의 燈明도 그

말이다. 따라서 傳燈, 法燈은 불법(佛法)을 잇는다는 뜻과 말인 것이다. 연등부처(燃燈佛, 定光佛, 錠光佛 ; 錠은 

촛불 정이다!)도 「디파」가 들어가 광명을 다투는 부처다.

11) 초에 따른 쉬운 도움글로는 金三代子,〈초〉,『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 (199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

7∼328.

12) 등잔을 비롯한 등그릇(燈器)에 따른 여러 가지의 쉬운 도움글로는 金三代子,〈등기〉, 朴垈洵, 〈등잔〉,『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7 (198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41∼443, 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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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서가모니 수도상
2(∼4)세기, 간다라  시크리에서 나옴, 라호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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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쌍영총 벽화(主室 東壁)
고구려, 4세기말∼5세기말. 

  때문에 오랫동안에 걸쳐, 쓰임새에 알맞게 제대로 틀을 갖춰간 등잔에서 기름을 붓는 

위쪽의 잔(盞)이 초를 꽂는 초꽂이로 살짝 구실을 바꾼게 촛대인 것이다(사진 10, 11).

사진 10. 당호정(當戶錠)청동초꽂이              
B.C. 32∼24(서한(西漢), 높이 12.0㎝, 하북성 중산왕(中山王) 유승묘(劉勝墓)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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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청동초꽂이
117년(동한(東漢)), 높이 26.3㎝ 강소성 팽성왕(彭城王) 유승묘(劉勝墓) 출토, 남경박물원.

 

  바로 틀(형식(形式))은 등잔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로(박산로(博山爐))의 틀 또한 같은 틀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사진 

12, 13)13) .

  어쨌거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수정박이 금동초꽂이」의 틀(형식(形式))과 끈을 

꿰어 보는 것은, 맺음(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앙아시아의 베제크릭석굴사원 벽화에 나

오는 것과 같다 하겠다.

  먼저, 인도의 서가모니 수도상과 열반상(사진 7, 8)의 등잔에서 기본적은 끈을 찾아낼 

수 있는데, 더욱이 열반상(받침)에서는 불이 켜진 등잔 바로 밑의 큼직한 무늬치레 둥근

받침이나 밑받침의 다리 꾸밈새들에서 가까움을 느낀다.

  우리쪽에서는 쌍영총(雙楹塚, 주실(主室)동벽(東壁)) 그림(9인행렬벽화(人行列壁畵), 

사진 9)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누불그레한 등잔(향로?)을13 머리에 인 소년머리에 인 

소년를 앞세운 승려와 불자(佛子)들이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는 넙적한 접시(반(盤))꼴 

밑받침이 눈길을 끄는 쪽이다.

  밑받침이 벌어지거나 전접시꼴인 틀로서는 이미 중국의 오랜 초꽂이(사진 10, 11)14)

나 향로(사진 12, 13)들에서부터 얼마든지 엿볼 수 있다.

13) 그림으로서는 등잔과 향로의 가름이 분명치 않는 것도 보인다. 뿐만아니라 나중에 선 보일 베제크릭석굴의 벽

화들에서도 같은 꼴이면서 향로처럼 내(연기)가 무럭무럭 크게 피워오르고 있는 것으로(20호굴 벽화) 나타나고

도 있는 것이다(사진 16).

     쌍용총 벽화(사진 9)쪽의 것 또한 향로하고들 말하고 있으나 피어오른 자락을 보아서는 불꽃인지 향낸인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 사진 7, 8을 보아서는 오히려 (등잔)불꽃에 더 가까운 것이다.

14) 사진10의 초꽂이(錠은 촛대의 뜻, 주10)의 끝줄과 주2) 참조)는 초꽂이 촉이 솟아 있고 사진11은 초꽂이 곧 둥

근 대롱이 속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일찍부터 이 두 갈래가 함께 해왔음을 알게 한다.

213



사진 12. 황유(黃釉)박산로
25∼221년 (동한(東漢)), 국립 고궁박물원.

        
 

사진 13. 백자박산로
7세기(수말∼당초), 호놀룰루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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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의 베제크릭석굴사원 벽화에는(사진 14∼16, 그림 1, 2)15) 부처 양쪽(왕, 

비구)에 꿇어앉아 금, 은빛나는 등을 두손으로 받들어 바치는(공양(供養)) 장면이 드러

나 있다. 여기서는 보다시피 가운데가 불룩한 꾸밈새를 한 오목볼록의 둥근막대자루가 

세워지고 위에는 넓은 전이 돌려진 등잔(동발(銅鉢), 완형(盌形))이, 밑에는 넓고 큰 접

시(반(盤))꼴받침을 마련한 틀(형식(形式))을 만들고 있다.

  

그림 1. 베제크릭석굴 4호굴벽화
(제3서원도)

 
 

15) 이밖에도 19호굴 서원도(西壁) 조각(片, 旅順博物館 간직)과 9호굴 서원도에도 나타나 있다. 安秉燦, 「배제크릭

(Bezeklik)石窟 壁畵의 硏究―第四號窟 誓願畫의 復元을 中心으로―」, (1989.7.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45∼48, 주48), 사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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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창 옛 절터(高昌 A古寺址)
 

  뿐만아니라 무늬와 붙임덩이(영락(瓔珞))들의 치레까지 자잘하게 잘 베풀고 있다. 더

구나 투르판의 고창고성(高昌故城) 절터 쪽(그림 2)의 무늬가 꾸밈새 나아가 구슬박이

(감장(嵌裝))의 치레들은 같은 솜씨라 눈길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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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베제크릭석굴 4호굴벽화         
(제3서원도(誓願圖) 부분, 향좌(向左)쪽),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5. 베제크릭석굴 4호벽화
(제3서원도(誓願圖) 부분, 향우(向右)쪽), 뉴델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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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듯 등잔쪽에 초꽂이 대롱을 놓고 받침쪽에 다리를 세운 밑받침을 돌리면 바

로 우리의 「수정박이 금동초꽂이」가 되는 것이다. 곧 이들을 바탕 틀로하여 보다 더 

작풍(作風)을 이끌어내고 새로이(독창, 응용)하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아

가 우리가 지닌 뛰어난 솜씨(조형의식)와 아름다움치(아름다움새, 미감(美感))를 곧바로 

드러낸 것이다.

 

사진 16. 베제크릭석굴 20호굴 벽화               
(서원도(誓願圖) 부분, 향우(向右)쪽), 동경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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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곱돌초꽂이
높이 25.1, 밑지름 12.5㎝, 통일신라(9세기), 국립경주박물관.

 

  이들 중앙아시아 벽화의 그릇들이 등(잔)으로, 향로로 저마다 말하고 있으나16) 틀(형

식(形式))만을 다루는 여기서는 또 굳이 그 구실을 따질 것은 없지만, 9호굴의 그림 위

쪽에 쓰여진 글(인도어 명문(銘文))에 등(燈)이라고 틀림없이 적혔고 또 경(經)에서도 

마찬가지므로 달리 이를나위 없다.17)

  끝으로 무엇보다, 우리쪽에서 꼭같은 틀(형식(形式))이 그대로 하나 보이고 있어 놀랍

다. 바로 곱돌초꽂이(사진 17)고 통일신라 때 (9세기) 것이다. 이 곱돌초꽂이에서 수정

박이 금동초꽂이로 꿰어짐을 아무도 고개 내젓질 못한다. 초꽂이(대롱)와 받이 얼개를 

비롯한 위쪽과 밑받침의 꾸밈새(의장(意匠)), 두줄씩의 오목줄띠 치레쪽들에 보이는 작

풍(作風)에서 말이다. 

  중국쪽에서는 돈황(崸煌)석굴을 비롯한 안쪽(내륙)에선 이렇다할 견줄 끈 바로 되는 

것이, 덜 뒤진 게으름 탓인지 찾은데선 보지 못해 안타깝다.

16) 그림 2에서는 실제로 종발(盌)이가 올려지고 심지에 불이 당겨져 불꽃이 나불거리고 있고, 도움글 주13).

17) 곧, 「라트나시킨부처(寶髻佛) 양쪽에서 등을 바치는 이(王, 比丘)들은 옛 석가모니이다.」, 「옛날 나는 왕자였

는데 형인 보계부처에게 등(燈明)을 올렸다. 乃往過去世 曾爲王子時 寶髻佛兄弟 我以燈明施,『新正新修大藏經』

권 24, 73下」, 安秉燦, 주15)의 글 47쪽과 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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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연대(年代))와 바탕(양식(樣式))

1) 해 살피기

  이제까지 단출하게나마 그 틀(형식(形式))을 살펴본「수정박이 금동초꽂이」는 멀리

는 인도를 거쳐 중앙아시아(베제크릭)에 닿는, 나아가 구슬박이 치레(감장(嵌裝)) 또한 

이란․사산에서 사라센을 내리잇는 끈이 그대로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촛대 곧 초꽂이는 뛰어난 그 틀과 바탕을 가진 작풍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널리 받

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신라 나아가 8∼9세기에18) 만들었다 하고 있다. 또 통일신라기의 

고분출토품으로 알려진19)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신라에 8∼9세기 나아가 8세기 그리고 옛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만한 자국이나 제대로의 살핌…들 없이 그렇게 지내온 것일 따름이다.  

사진 18. 실상사 돌등
9세기말.

 

18) 앞의 주3)에 든 『한국미술 2000년』전이나 유럽의 『한국미술 5000년전』속에서 8∼9세기를 적고 있으나 그 

밖에는 거의 그냥 통일 신라로 매기고 있다.

19) 崔淳雨, 『圖說 韓國美術五千年』(1978.6. 玄岩社), 183(도 204)에 처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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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만든 때를 살펴보자. 베제크릭석굴의 4, 9호굴은 10세기초와 11세기초(∼중)로 

잡아진다.20) 돋 동쪽에 있던(몽골고원) 위그르(회골(回鶻), Uigur)가 840해에야 티베트

(토번(吐番),Tibet))에게 쫓겨서 투르판쪽으로 들어왔고 마니교를 깊게 믿었기에 한참 

지나서야, 제자리를 잡으며 비로소 크고 힘드는(불교의) 석굴사원들을 만들 수 있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9세기말부터라야 할 것이다(더욱이 베제크릭은 또 멀고 외진 곳이다). 

앞의 고창(高昌) 옛 절터에서 나온 그림(그림2)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다.

  뿐만아니라 9호굴 맨 앞쪽에는 10세기 말∼11세기초의 이름난 비구(역경승(譯經僧))

인 지통(지통도통(智通都統)) 초상이 그려져 있다. 때문에 9호굴을 11세기초로, 그보다 

작풍이 앞서는 4호굴은 10세기초로 잡음은 큰 탈 없을 것이다. 나아가 고창 절터 그림

은 9세기 말까진 오르겠고.

  그리고 수정박이 금동 촛대의 가운데에 선 오목볼록한 자루막대(간주(芉柱))는 바로 

금강저(金剛杵)의 손잡이(자루, 사진 21)다.21) 이는 요령 곧 금강령(金剛鈴) (손잡이)자

루로도 늘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밀교(나아가 티베트의 라마교)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아끼는(소중(所重),귀중(貴重)) 조형물이다. 따라서 밀교를 금강승(金剛乘)이라 하

고도 있는 것이다.

  티베트의 밀교 곧 라마교는 교조(敎組) 연화(蓮華, 파드마)가 들어와서(747) 크게 일

어나 100해쯤 지나면서 사그라지다(10세기) 아통초(阿通抄, 아티사)가 들어오면서(1038) 

다시 힘을 떨쳤다.22)

  (따라서) 우리쪽에서는 9세기말에서야 비로소 이 고복형(鼓腹形)이 나타나 돌등(石燈)

따위에 널리 쓰여져 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실상사 돌등(實相寺 石燈, 사진 18)은 더

욱, 그 생김새와 치레 그리고 아래, 위(받침과 상륜쪽)로 가져다두는 틀에서 끈이 깊은 

것이다.

  그러나 고리(고려(高麗))에 와서 보다 흔하고23) 또 그 틀이 잡혀져 있음을 볼 수 있어 

해(년대(年代))잡기에 도움된다(사진 19, 20). 바로 현화사 돌등(1020)의 받침과 몸채(화

사(火舍))기둥에서 그리고, 계명대박물관 금강령 손잡이자루(11세기초)들에서 그래도 보

이며, 만든 해도 잘 짚어지는 것이다.

  끝으로, 귀꽃과 무늬치레를 살펴보자. 받침의 귀꽃의 무늬와 꼬부려 올려 놓음새가 안

압지 금동부처(9세기말) 받침 귀꽃과 끈이 닿으나 보다 휠씬 풀려 있다. 촛대에 온통 베

풀어진 무늬들도 흐트러져(정대칭치 못함) 있고 당초무늬도 안압지에서 나온 금동초(심

지)가위(8세기) 쪽보다 아주 떨어진다.

20) 4호굴은 9세기, 9∼10세기, 8∼9세기 나아가 8세기까지를, 9호굴은 8∼9세기, 나아가 11∼12세기들로 저마다 달

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4호굴 보다 9호굴을 더 앞세워 보기도 (4호굴이 9∼10세기면 9호굴은 8∼9세기로) 

하였지만 둘 다 9세기 안팎으로 크게 보아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요사이, 안병찬은 새로이 4호굴을 먼저인 10세기로, 9호굴은 11세기로 밝혀 눈길을 모았다. 주15)의 글.

21) 금강저는 인도의 옛 무기이면서 나중에 벽사, 번개(雷), 부처발(足), 단단함(金剛), 보리심(覺), 결단(번뇌를 비롯

한) 과 굳은 행(行), 제석천(Irdra)들을 나타내는 「무한하고 신성한 힘」을 뜻하는 것이다.

22) 그러다 13세기후반에는 원나라(1271∼1368) 국교가 되었다.

23) 고려 초부터, 곧 태조(太祖)가 밀교의 현성사(現聖寺)를 짓게하여 일으키는 바탕을 삼음. 李淑姬, 「韓國 金剛鈴

의 意味와 圖像硏究」(1988.6.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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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현화사 돌등           
1020,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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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금강령         
11세기초, 계명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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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금강저
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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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꽂이 및 (연)꽃대와 받침의 가운데 막대자루에 두줄씩으로 마구 돌려진 오목줄치레 

또한 금산사탑(5층) 청동원통사리그릇(10세기)을 비롯하여 고리초부터 널리 쓰이는 것

이고.

  이제까지 (서로 끈 닿는 것을) 살펴본 대로, 중앙아시아 베제크릭벽화쪽의 10세기초(4

호굴)과 11세기초(9호굴), 우리쪽의 금강저 자루꼴 보기들의 11세기초(1020) 그리고, 흐

트러진 무늬치레24) 따위에서 「수정박이 금동초꽂이」는 10세기초에서 11세기초 사이

에 놓여지는 것이다. 곧, 빠르면 10세기초를 넘지않을 것이고 늦어도 11세기초는 넘어가

진 않는다 하겠다. 또 고창 절터 그림과 견주어서도 그 틀이(등→초꽂이) 잡힘은 10세기

초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정박이 치레 짓도 불국사 석가탑(751) 사리그릇에 나타난 (홍마노)박

이 완 끈이 먼 것이다(달리, 마노를 못바늘에 꿰어서 단출한 연꽃 속에 박는 솜씨를 보

이고 있는데다).

2) 바탕(양식(樣式)) 보기

  이러한 틀(형식(形式))과 해(년도(年度))를 지닌 뛰어난 「수정박이 금동초꽂이」에 

따른 바탕도 이 참에 어디 보자.

  「…변화에도 조화를 이루었고… 유례가 없는 걸작이다… 우아하고 세련된 외형이나 

조화있는 형태감각은… 희유의 걸작품이다」, 「균형있는 형태감각과 세련된… 귀중한 

작품」들로 추켜 세우고 있다.

  「각부(各部) 비례도 장중(莊重)하고… 장중(莊重)한 기형과 어울려 매우 호사스럽

다」최순우(崔淳雨)의 말이다.25)

  보다 시피 꾸밈새, 짜임새, 생김새와 만듦새, 맞춤새들이 모두 뛰어난 것이다. 비례와 

안정감이 있다. 호사, 화사나 화려라기 보다는, 성장(盛裝)으로 번세(繁細)롭고도 거친

(무늬나 맞춤새 마무리에선 투박한), 당당하다거나 의젓, 버젓, 어엿 또는 떳떳함 보다 

번듯하다 하겠다. 부피(감)는 있으나 우람하진 않으며 든든하지는 않으나 무게감은 보이

는 곧, 밝고 환하며 무게가 나듯하여 가볍고(경쾌)도 듬직하고 또, 공간(깊이)감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양분(兩分)성에다 조화가 드러나는 작풍26)이라 하겠다.

5. 간추림

  스스로를 태워 남을 밝히는(광명(光明)), 겉으로 눈물지고 속 타는 줄 모른다는 깊이

를 지닌 초, 그 초를 꽂는 초꽂이 또한 걸맞게 갖은 솜씨를 다해 만들어 내었다.

  여기까지, 멋진 홍대초(紅大炒), 용초(龍炒)를 꽂아 궁궐이나 어느 고관집 아니, 부처

에게 올릴 공양용이었을 「수정박이 금동초꽂이」에 눈을 돌려 그 새로운(독창성) 틀

(형식(形式))의 끈을 뼈대(중심)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글을 골라 간추려 보

24) 통일신라기와 고리 12세기(청자와 청동기)에서 보이는 뛰어난(세련되고 정교하며 정대칭인) 무늬 작풍의 사이

(과도기?)에 보이고 있는 곧, 고리초라는 시대성을 보이는 작풍.

25) 주 19)의 글.

26) 글 쓰는 이가 쓰는 작풍(作風)이란 말은 이른바의 형식, 양식 나아가 미감따위를 하나로 담은 것이다. 풍골, 풍

격, 풍채, 풍도, 풍미, 풍아, 풍치, 고풍의 풍들 쓰임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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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① 먼저, 오직 하나뿐(유일(唯一))인 틀(형식(形式))이며 그것도 쌍으로 남아 있는 것

이다. 곧, 자우양쪽으로 놓은 쓰임새의 오롯(완전)함이 갖춰진 그대로가 남은 것이다.

  ② 그 틀은 중앙아시아(베제크릭석굴사원 벽화, 사진 14∼16, 그림 1, 2)에서 그림으

로나마꿰어가 볼 수 있으며 더 멀리는 인도에까지(사진 7, 8) 올라가게 된다. 곧, 생김새

나 구슬박이(감장(嵌裝)) 치레들의 끈을 찾을 수 있었다.

  ③ 그러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응용(탈피의식)에 따른, 어디에도 없는(실물의) 

새로운(독창성) 작풍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다.

  ④ 만든 때는 이제까지의 그저 통일신라 또는 8∼9세기로 잡고 있는 것을 10세기초에

서 11세기초 사이로 매기게 된 거리(근거)를 여러 가지로 살펴 보았다.

  ⑤ 국립경주박물관(이양선 기증)의 곱돌초꽂이(통일신라, 9세기, 사진 17)를 그대로 

잇는 작풍으로 전통성을 지닌, 표준(전형(典型))작이다.

  ⑥ 작풍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비례와 안정감, 번세(繁細)함에다 밝고 번듯하며, 부피

감과 무게감, 공간(깊이)감에 양분(兩分)성이 드러나며 그리고 잘 조화된 큼직한 크기

다.

  ⑦ 모두 10조각(주물)으로 짜맞취지는 얼개를 이루면서 속에다 쇠막대(사진 6)를 박

아 든든하고 작별(특별)한 맞춤새를 지녔다.

  ⑧ 수정박이 치레로 부피(입체)감을 노렸으며(청자상감과는 또 다른) 또 놋쇠(청동) 

몸채와 더불어 감(재질)과 빛깔 겨룸(대비)들을 잡아내었고, 무늬새김도 도들과 오목기

법들을 한껏 부려 솜씨를 뽐냈다.

  ⑨ 그러면서도 쓰임새(실용성)와 구실(기능성)이 뛰어남이 초꽂이, 전접시꼴의 초꽂이

받침과 전접시꼴밑받침들에서 드러나며 바로, 촛농까지 떨어져 있어(사진 4, 5) 쓴 것임

을 보여 준다.

  ⑩ 이리하여 궁궐이나 고관집 보다는 절의 공양용으로서 상징과 귀중함 내보이는 기

품과 초꽂이의 표준, 대표성을 지닌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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